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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의 80년 역사는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선한 일을 위

해 창조되었다”(에베소서 2:10)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전쟁, 시민 소요 사태, 폭풍, 산불, 기근 또는 홍수의 영향으로 인한 사람

들의 고통에 우리를 대신하여 대응하며, 재난에 압도된 채 그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

는 위기에 처한 개인, 가정, 지역 사회를 돕습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운영하는 일부 클리닉은 물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성들은 출산 직후 산후조리 병원에 있으면서도 몇 마일을 걸어 물을 길
어오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빗물 수집 시스템의 설치는 우리의 보건 상황에서 물
을 모으는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 다마스 루시마 박사, 콩고 민주 공화국 감독구 보건 총괄 코디네이터 

“�홀딩 협회(Holding Institute)와 같이 국경 근처에서 이민자 공동체들을 섬기는 
단체들은 매우 더운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며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양열 
에너지를 통해 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홀딩이 해결하려는 기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지 않고도 이민자를 돕는 단체들의 사역이 더 성
장하게 합니다.” 

– 제니 필립스 목사, 세계선교부 환경 지속 가능성 수석 기술 고문 
 

“�우리는 두세 대의 재봉틀을 구매하여 젊은이들에게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과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마스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전염병이 지나간 후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 두플란 다니엘, 선교사, 브라질 카노아스에서 아이티 공동체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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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구호주일은 교단 내 모든 교회가 동참하여 지원하는 여섯 개의 특별선교

헌금주일 중 하나입니다.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는 위기를 맞은 지역에서 우리를 대

신하여 활동하는 연합감리교회 산하의 구호단체입니다. 특별선교사업을 명시하여 헌

금하는 경우, 우리가 드린 금액 100%가 지정된 선교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됩

니다.  

예를 들면 구호위원회와 세계선교부는 보건 전문가, 선교사, 재난 지원 전문가, 기독

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사랑 안에 자택 대기(Sheltering in Love)”라는 이름의 캠

페인을 통해 코비드-19위기에 세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부터 펜실베니아, 또 브라질에서부터 브룬디에 이르기까지, 구호위원회는 

건강보험, 음식, 위생 혹은 고용 안정 등의 인간이 가진 매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일했습니다. 

구호위원회는 지역 교회, 연회, 및 비영리 단체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와 함께 선교사업

을 감당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준비시킵니다. 

구호위원회는 단지 단기적 긴급 상황에만 대응하지 않습니다. 지역 내 단체 및 교회

와 연합감리교회 봉사자들과 함께 일 하면서 피해를 당한 지역사회와 관계를 구축하

고 재난 후 수년 동안 그들의 재건 과정을 돕습니다. 

구호위원회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연합감리교구호주일에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이 함께 드리는 선교헌금 덕택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

는 일에서부터, 사무실의 전기세 등의 운영비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드리는 특별선

교헌금은 그들이 재난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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